
주식 갑부 5위(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

5,000여억원)에 등극한 인물이라고는 상상조차

하기힘든모습이었다.

그도그럴것이간담회가열렸던22일은신작온

라인게임‘길드워’를 중앞에선보이기채2주도

남지않은시점이었다. ‘리니지1’, ‘리니지2’등그

간 엔씨소프트에서 내놓았던 게임과는 그 방식이

워낙상이한터라천하의김사장일지라도긴장이

되지않을리없다. 하지만김사장은내심길드워

가‘스타크래프트’를넘어서기를기 하고있고이

에 한복안도세워놓은상태. 이날김사장은10

년간1년에2번정도길드워의확장팩을출시할예

정이라고밝혀이미10년후를내다보고있음을암

시했다. 또방송모드등을통해 전장면이인터넷

으로중계될수있도록하는등방송마케팅이라는

개념을도입할예정이다.

“게임을개발하다보면언제나선택의문제에직

면합니다. 개발자로서욕심을내자면끝이없겠지

만현실적으로모두를채용할수없습니다. 따라서

트렌드에맞는요소를선택해야합니다. 최근게이

머들은 게임에 장시간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을

보이고있고, 캐주얼게임이인기를얻고있는것도

이를 증명합니다. 이런 면에서 RPG적 요소를 갖

추고 있으면서도‘한판’의 개념이 존재하는 길드

워는경쟁력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죠.”

사실 길드워와 스타크래프트의 관계는 아이러

니하다. e스포츠종목으로서스타크래프트이상의

인기를갖춘게임을개발하고자했던김사장의소

망을스타크래프트개발자출신이만든회사인아

레나넷을 통해 이루려 하고 있다. 김 사장에 따르

면 길드워 개발팀인 아레나넷과는 해외 전시회에

서우연히만나 화한지30분만에의기가투합했

다고한다. 아레나넷은 전게임을온라인으로구

현하기를원했지만콘솔및PC게임위주의미국에

서적당한투자자를찾지못했고, 마침RPG에

전게임을접목하고자했던김사장이이날의만남

을인연으로아레나넷을인수했던것이다.

한편이날간담회에는게임개발자를꿈꾸는청

년들의질문공세가이어졌는데, 김사장을만나고

싶어경상도에서올라왔다는한청년이포부를묻

자김사장은“ 원히개발자로남고싶다”는소망

을피력했다. “게임을개발해오면서때로는박수

를받았고, 때로는질책도받았습니다. 엔터테인먼

트산업은부침이심한만큼먼훗날제가어떠한

모습이 돼 있을 지 모르겠지만, 그 때에도 게임을

개발하고있다면행복할것입니다.”

신승철 기자∙사진 이혜성 기자

택진엔씨소프트사장이실로오랜만에국

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비췄다. 지난달

22일, ‘길드워챔피언십’우승을거머쥔워

머신(War Machine)길드와의간담회에참석한것.

“요즘새로운게임개발마무리작업으로하루4

시간 정도만 잔다”며 근황을 전한 김 사장에게서

예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. 며칠간 면도를

하지않아수염이얼굴을덮고있었고수수한옷차

림에양말도신지않은상태여서외모만으로상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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